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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공급부족 “시한폭탄”
SERI, 중국발 에너지 위기론 … 새로운 수급 메커니즘 구축해야

중국이 2000년 이후 세계의 공장(World Factory)으로 변모하면서 중국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고공 성장률은 세계 원자재 시장의 중국행이라는 결과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시장의 새로운 

위험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발 에너지 위기 가능성과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4년을 <중국

발 에너지 위기론>의 원년으로 지적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위기가 곧 주변국들의 총체적 위기로 직면할 수 있

다고 시사했다.

중국은 이미 철강을 비롯해 비철금속, 곡물 등 각종 원자재의 품귀현상과 가격상승의 주 원인이 되고 있으

며 최근 유가급등의 이면에도 중국의 석유 수요확대가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균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1993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됐으며 에너지 

수급구조도 석탄에서 석유 에너지로 상당부분 전환되고 있어 2004년 1/4분기 석유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18% 

늘어난 614만배럴로 추산된다.

또 중국의 자체 석유조달 시스템은 동부지역 주력 유전에서 생산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의 노후로 

더 이상 증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해저유전 개발도 아직은 전체 생산에 미비한 10.2%를 보이

고 있고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소지 등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들도 안고 있다.

중국의 석유 수요 예측                        (단위: 1000만M/T, %)
구 분 1995 2010 2020

연평균증감율

1995-20101995-2020

석유 수요 163.9 355.5 505.7 5.3 4.6

운수부문 52.2 122.8 182.4 5.9 5.1

발전부문 13.4 36.1 55.1 6.8 5.8

민생․산업부문 79.8 157.4 212.9 4.6 4.0

자료) OECD/IEA <2020년 세계 에너지 전망>

나아가 중국이 앞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에 실패하면 경제성장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연쇄적으로 세

계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원유시장에서 중국의 위치가 비대해지는 만큼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고유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 중국의 중동 의존도가 높고 원유 수요가 증대될수록 아시아 프리미엄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한

국을 비롯한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들이 고유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의 원자재 수입에 대해 국내 화학기업들은 당분간 수혜를 볼 수 있으나 계속되

는 유가의 고공행진과 중국의 긴축정책, 수출 노선의 편중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안정기에 들어서는 2010년경

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원자재의 자급률을 높이고 중동제품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 국내 원자재 및 생산제품들은 

새로운 경쟁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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